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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준) 출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계속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6일 준비모임을 갖고, 김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준) 기자회견]

퇴행하는 오세훈! 불통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2022.12.8.(목) 09:40   l  국회 소통관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권 놀음’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취약계층을 내팽개치는 오세훈 시장과 전임시
장표 예산은 ‘묻지마 삭감’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불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
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오세훈표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리당락적 득실만 따지며 오세훈표 예
산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 시장의 주요공약이자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BS 지원조례 폐지 강행은 서울시를 언론탄
압의 상징으로 전락시켰고,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은 서울시 민주주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50억원이 넘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은 0원입니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됐습니다. 52억4676만원이던 주민자치예산은 5억2885만원으로 90%가 깎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중히 쌓아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68억원에서 무려 100억원
이 삭감된 68억원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 관련 예산들이 주
요 삭감대상이 되면서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세대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 건강, 안전과 직결된 교육
예산 5,688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전한 학교공간 만들기, 화장실 조성 예산이 사라
졌습니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 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전액 삭감되면서 자
치구를 포함한 민관학 거버넌스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뒤가 다른 오세훈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던 오세훈 시장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비롯한 노동정책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이마저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의해 전액 삭감됐습니다. 
환경변호사 출신을 앞세우던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그린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치적을 쌓기 위한 하천변 전시성 사업은 늘리며, 콘
크리트 위주의 20세기 개발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일선 자치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주민자치회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위험한 학교로 등교하게 되며, 시민의 쉼터는 없어집니다. 강남
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천만 시민의 언론은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춰 개편될 것
입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지금 바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의 실정에 동의하는 서울시 예산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날치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퇴행하는 서울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8개 자치구를 
필두로 서울시 49개 지역위원회가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퇴행 시정에 분노하는 시
민사회와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천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